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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날씨가 정말 정말 덥네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는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건강 잘 챙기시고 계시죠?

저를 포함한 대표팀 선수들은 지난 3주 동안 자

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진천선수촌

에서 합숙훈련을 했습니다. 매년 겨울 페드컵을 

앞두고 선수촌에서 생활한 적이 있어 그리 낯설

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진천선수촌을 좋

아합니다. 음식이 정말 끝내주거든요^^ 이번에도 

하루 세끼가 고단백질 음식으로 푸짐하게 차려져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2인 1실의 숙소는 (최)지희

와 함께 사용했습니다. 지희는 저보다 두 살 어리

지만 전에도 함께 숙소 생활을 한 적이 있어 전혀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희가 불편했으려나 

ㅎㅎ?

하루 일과는 온통 훈련뿐이었습니다. 오전 7시 

20분에 아침 식사,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전 훈련,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오후 훈련… 

주로 실전 위주의 훈련을 많이 했고 남자 대표팀

과 함께 혼합복식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수

촌에 있으면 훈련 외에는 딱히 할 것이 없어 정말 

훈련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날씨도 너

~무 더워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잠으

로 체력을 보충합니다. 잠을 푹 자면 하루 컨디션

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선수촌에서도 일찍 

잠을 자려 했고 주말에도 침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ㅎㅎ. 

저에게 아시안게임은 4년 전 인천아시안게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4년 전에는 혼합복식 8강을 

제외하고 모두 2회전 탈락했습니다. 그때는 출전

하는 데 의의를 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단식, 복식, 혼합복식 중 

제가 어느 종목에 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목표는 메달입니다. US오픈을 포기한 만큼 아시

안게임에서 꼭 좋은 성적을 내고 싶거든요.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대만과 비교해 전력이 약

하지만 반대로 잃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디

까지 올라갈지 기대가 됩니다. 또 대표팀 내에서 

제가 세계랭킹이 높지만 딱히 부담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세계랭킹만 제가 높을 뿐이지 실력은 

거의 비슷하고 합숙훈련 때 선수들 모두 땡볕 아

래서 서로 격려하며 정말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8월 9일 저희는 아시안게임 격전지 팔렘방으로 

떠납니다. 팔렘방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코

트 상태가 어떤지 등 그곳 환경을 잘 모르지만 저

에게 주어진 임무에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성

적을 떠나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팬들

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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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 UP!’ 태극 낭자들의 활약 기대해주세요


